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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의 집, 그리고 주거의 현실
즐거운 나의 집U� 2014. 12. 12~2015. 2. 15 아르코미술관(-
http://www.arkoartcenter.or.kr/nr3/?c=2/12)

정재호 〈트랜지스터〉 한지에 아크릴 88×104cm 2014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해체 위기에 처하고 이에 따라 주거문화가 
변화하면서 ‘집’의 의미를 재고해 보려는 시도가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송은아트스페이스의 〈제14회 
송은미술대상(http://www.songeunartspace.org/pro-
grams/user/space/space_start.asp)〉전에 참여한 도수진 
작가의 〈드림 하우스〉나 서울시립미술관의 〈협력적 주거 
공동체(http://sema.seoul.go.kr/korean/exhibition/exhibi-
tionView.jsp?seq=377)〉전에 이어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즐거운 나의 집〉이 그렇다. 이 전시는 관객 스스로 ‘즐거운 
집’을 재정의하고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이 담긴 집을 설계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획됐다. 미술관 전관과 스페이스 필룩스에서 
진행되며 시각예술 작가 약 10여 명과 건축가 그룹, 디자이너 
그룹 및 만화가, 영화감독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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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컬레이스 〈확률가족〉 전경 2014

전시는 각각 ‘살았던 집’, ‘살고 있는 집’, ‘살고 싶은 집’ 총 3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제1전시실 ‘살았던 집’은 전시 공간 자체를 
집으로 만든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입구에서부터 차례로 현관, 
거실, 부엌, 화장실 등으로 나뉜 전시실은 각 공간에 어울리는 
일상품과 미술작품, 텍스트 등으로 채워졌다. 1960~70년대 
텔레비전이나 전화기 같은 오래된 사물을 그린 정재호의 회화 
시리즈는 거실에, 미동하는 문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금민정의 
〈숨 쉬는 문〉은 다락방에 위치해 실제 집의 분위기를 한층 실감 
나게 해준다. 집에 관한 아련한 추억은 제2전시실 ‘살고 있는 집’에 
오는 즉시 과거의 기념물로 고착된다. 가장 먼저 마주할 작품은 
옵티컬레이스의 〈확률가족〉. 광활한 전시실 전면을 차지한 무지개 
색상 인포그래픽은 보기만 해도 머릿속이 혼란해진다. 이것은 
부모의 자산과 본인의 소득을 비교해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가늠하게 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관객은 이곳에서 독립 후 살 수 
있는 집,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불만족스러워도 살 수밖에 없는’ 
집의 현실을 목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집에 
사는 것은 영영 불가능할까? 전시는 차가운 현실 앞에 무기력해진 
관객을 스페이스 필룩스의 ‘살고 싶은 집’으로 안내한다. 이곳은 
앞서 보여준 현실적인 집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디자인물, 영상, 서적 등으로 선보인 공간이다. 특히 
외국의 구체적인 사례는 대안 주거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눈여겨볼 만했는데, 그중 하나가 핀란드의 대학생 주택 정책이다. 
정부와 학생 단체, 비영리 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진 이 정책은 
학생에게 주거뿐 아니라 교육, 재정, 문화 서비스 등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냉혹한 주거난으로 ‘즐거운 
나의 집’보다는 ‘즐거울 나의 집’만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아직 
아득한 이야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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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퍼 바하트마이스터 〈Microtopia〉 단채널 비디오 55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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